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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5)

본당 복음화의 해

제 2 독 서 베드로 1서 1, 3∼9

복         음 요한 20, 19∼31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환호송 요한 20, 29 참조

1. 이스라엘은 말하여라.“주님의 자애는 영원하

시다.”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주님의 자애

는 영원하시다.”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

라.“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2.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

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3.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

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

며 즐거워하세.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화 답 송 시편 118(117), 2∼4. 13∼15ㄱㄴ. 22∼24 (◎ 1)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영성체송 요한 20, 27 참조

제 1 독 서 사도행전 2, 42∼47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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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론

  오늘 복음은 주간 첫날 저녁에, 

곧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

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평

화가 너희와 함께”하시며 인사를 

건네시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

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의 펄쩍 

뛰는, 자신이 그분의 손과 옆구리

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분

의 부활을 결코 믿지 못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들려줍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여드레 뒤에 예

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

는 집 안에 오시어“평화가 너희

와 함께!”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함께 있었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말

합니다.“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

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이 말씀

에 토마스는 놀라“저의 주님, 저

의 하느님!”하고 신앙의 고백을 합

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토

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너는 나

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믿음은 어떤 것을 파악(把握), 즉 

어떤 것을‘잡거나’‘쥐었기’때

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

히려 믿음은 파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파악

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파악할 수 없고 모르기 때

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이것들을 기록한 목적

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

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

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

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예수

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

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

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주

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의 평화가 머물게 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산에서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데,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다리에 감기며 따라오는데, 

발을 굴려도 한참을 따라오는데, 

무서워 스틱을 막 휘두르려는 순간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갔는데, 

집에 와서도 그 강아지 자꾸 생각나네. 

주인은 모르는 척하고 

처음 본 이를 따르던 게 낯설지 않아서. 

천지분간 못하는 게 어딘가 익숙해서.

강아지랑 나랑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문자참여 #2340

4.24(월)∼25(화)

이승훈 신부(구포성당 주임)

4.26(수)∼29(토)

박채민 신부(양산성당 보좌)

이 승 훈
루카 신부

구포성당 주임

월∼목 12:15∼14:00

사랑이 있는 세상
4.25(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석포성당 사회복지분과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3.3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노인빈 신부, 임두빈 

월∼금 17:00∼18:00

4.24(월) 행복한 책읽기
출연 : 박현주(북칼럼니스트)

다정 다감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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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 회 엘리사벳

누 룩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요긴하고 적절한 쓰임새를 내
세우더라도 짧은 시간에, 더 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품
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마는 시대입니다. 굳이 그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지만, 폐기처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없이 생산하
는 시스템이 당연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꿩이든 알이든 한 가
지만으로도 충분한데 꿩 먹고 알까지 먹어야 더 풍요로운 삶
인 양 착각하는 것은 이 시대 보통 사람의 당연한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필요 및 
문화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술을 말합니다. 조그
만 텃밭을 갈아엎는데 굳이 최첨단 대형 트랙터가 아닌 괭이 
한 자루면 족하고, 저녁 무렵 어두운 뒷마당을 밝히는데 굳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거대한 송전탑으로 전송받기보다 
작은 태양광 등을 세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시대가 작고 
소박한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크고 힘센 것만 남겨 획일화하
는 흐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
지만, 이젠 그 흐름이 역전되어 상품이 생기고 나면 없던 수요
도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곧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
이 선전되고 있어 사용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유전자조작생물
(GMO) 논란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차마 주식인 밀에 대해
서는 감히 유전자조작을 감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을 조작하여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쌀이 아니라도 제철에 난 채소를 반찬 삼아 
쌀밥을 꼭꼭 씹어먹으면 될 것을 굳이 위험한 기술을 먹는 것
에 적용하는 것도 결국 효율성 때문입니다. 굳이 돌멩이 하나
로 두 마리 이상의 새를 잡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일본군위

안부’피해자 가운데 최고령이셨던 

이순덕 할머니가 지난 4일, 100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17살 어

린 나이에 끌려가 7년간 피해를 당

했는데, 위안소에서 당한 만행의 후

유증으로 눈이 흐려지고 몸과 마음

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부모님은 화

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족은 해체되

었다. 그렇게 한평생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살아왔지만 끝내 일본의 사

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처음으

로‘일본군성노예’피해자였음을 

밝힌 고 김학순 할머니가 얼굴을 드

러내면서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

도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 숱한 모욕

과 상처, 아픔과 치욕스러움을 한마

디로“부끄럽다!”고 고백했다. 당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한국사회를 대변하듯“미

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부끄러

운 일을 신고할 수 있을까!”라는 말

에 가슴이 칼에 찔리듯 아팠다고 

했다. 용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대였다면, 할머니들은 자신의 인

간적 모멸감보다 일본의 만행을 폭

로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

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형식을 빌려‘일본

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이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자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위안부 

문제는 영구적(불가역적)으로 해

결되었다고 말이다. 피해당사자들

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분노한 할머

니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

다. 일본 정부는 당당하게 국제사

회에 해결됐음을 통보했고 역사교

과서도 왜곡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

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 또 자칭 

우익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미

래를 위해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

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다. 그러

나 가해자의 반성(회개)과 재발방

지 노력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어

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매주 수요일 12시가 되면 일본대

사관 앞에서‘수요집회’가 열린다. 

92년 1월 8일 이후 25년 동안 어르

신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비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켜왔고, 여기에 응

답하듯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중고

생과 직장인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특히 어린 여중생들은 당시 또래였

던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부산 초량 일

본영사관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매달 마지막 수요일 12시에 

수요집회가 열린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오늘, 우리의 역사

이며, 피해 당사자들이“됐다”고 할 

때까지 정부와 시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외교적 자존심이다.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busanjustice@naver.com 

일석이조(一石二鳥) 유감환경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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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광주리

  신경은 가톨릭교회의 주요 기도문 중
에 하나로 그리스도교의 바탕이 되는 핵심 교리를 담은 초
대 교회의 신앙고백문입니다. 신경의 주된 내용은 성부·
성자·성령의 삼위이시며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하느님이시며 인간이 되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문은 많은 이단과 신학적 사
상 오류에 맞서 위험에 직면했던 초기 그리스도교가 자신
의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얻은 
신앙의 보석인 셈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정통성이 예수 그
리스도에 있으며 그분께서 사도들을 주추 삼아 교회를 세
웠고 그 교회를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에 매우 소중

합니다. 그러하기에 가톨릭교회는 세례 의식 때와 주일 미
사 때마다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
는 교회임을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며 신자들이 합송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신경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끌
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는 반드시 함
께 고백해야 하는 공동기도문이기에 사제의 고유의 권한에 
속할 수 없고 임의로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본당 신
부님께서 전례에서 깜빡하신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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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중에 바치는 신앙고백(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혹은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의 기도인가요? 주일미사에서 신경을 뺄 수도 있습니까? 사제에게 
선택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사회교리학교’에 초대합니다.

  가톨릭 교회에는‘믿을교리’

와‘지킬교리’가 있습니다.

‘사회교리’란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써 이 

시대의 다양한 사회문제로부터 시

대의 징표를 읽어내어 성찰의 원

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행동

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가

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톨릭 사

회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2014년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에서“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교회의 풍요한 유산

인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강론

과 교리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

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사회교리 

교육과 교우들의 사회교리 학습 

및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

로써 참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평

화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희망

합니다. 복음적 삶에 관심있는 신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

니다.

■정의평화위원회

날   짜 내     용 강     사

5.10(수) 입학식-사회교리 원리와 인간존엄성 이태성 신부(봉래성당 주임)

5.17(수) 복음적 경제생활 이동화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5.24(수) 한국 자본과 노동의 현실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5.31(수) 사회문제의 핵심인 노동(노동하는 인간) 김영희 수녀(성심수녀회)

6.  7(수)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6.14(수) 정의의 열매인 평화(복음적 평화주의) 장동훈 신부(인천교회사연구소장)

6.21(수) 복음적 정치참여 박동호 신부(이문동성당 주임)

6.28(수) 생태적 영성생활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7.  5(수) 핵발전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김혜정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7.12(수) 수료 미사 및 수료식 손삼석 주교(부산교구 총대리)

*  총대리 주교 명의의 수료증 발급, 수료생은 사회교리 봉사자 및 교육·행사에 
우대혜택을 드립니다.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써 복음과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이 하

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활동합니다.  

제6기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
5.10∼7.12 매주 수요일 19:00∼21:00(10주)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5만원(사회교리학교 수료생 재수강, 정평위 후원인 : 3만원)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5.2(화)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051)465-9508(정의평화위원회)

  언 제

  어디서

  수강료

  신 청

  문 의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회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5.10∼7.12 매주 수요일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언 제



2017. 4. 23. /  2431호  ● 5♣ 27일 : 리베랄리스, 모그홀드, 베드로 아르멘가우디오, 스테파노, 아델렐모, 아시코, 안티모, 
 요한, 지타, 카스토르, 테르툴리아노, 테오도로, 테오필로, 플로리베르토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못골 활천

수정

용호

무거

가야

다대

염포

동래

사직

천곡

물금

광안

청학

교리 이기대 주례 달맞이

동항 서대신 성가정 덕천

남밀양

당리 반송 남산

사상 병영



6 ●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 28일 : 디디모,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마르코, 메난데르, 발레리아, 베드로 샤넬, 탈리스, 
 아가피토, 아르테미오, 아카시오, 아프로디시오, 잔나 베레타 몰라, 치릴로, 카랄리포,
 에우세비오, 크로난, 테오도라, 파트리치오, 팜필로, 폴리에노, 폴리오, 프루덴시오

군종후원회 미사
부산 : 4.27(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김창환 신부(2군단 쌍용성당)
울산 : 5.12(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최혁 신부(3훈비단 토성대성당)
문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4.29(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묘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 622-5588(평협)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4.28(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4.24(월) 10:00 묵주기도, 10:30 미사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장유대청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제출서류 : 이력서 / 문의 : 010-3399-7207

Arca 청년성서모임 탈출기 연수생 모집
연수 : 5.4(목)∼7(일) / 모집 : 4.26(수)까지 
대상 : 청년성서 탈출기 그룹원 
회비 : 12만원(학생 지원가능)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시각장애인선교회, 큰빛 직원 구함
사무회계직원(엑셀가능자, 일~금 근무)
마감 : 4.24(월) / 문의 : 464-3909(사회복지법인큰빛)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가톨릭센터 기획전시
성지순례! 기도를 체험하는 특별한 여정
·4.21(금)∼30(일) ·대청갤러리
기도를 쇄신하고 체험하는 순례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기회 /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교정사목회 후원회원 성지순례
·5.15(월) ·충남 당진 신리성지
문의 : 441-7729

파티마의세계사도직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
·4.23(일) 고해성사 13:00~미사 15:00
·푸른군대 경당 / 문의 : 646-3746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4.24(월) 09:30∼16: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박상대 신부(온천성당 주임) / 문의 : 646-3746

노동사목 바자울미사(후원미사)
·4.27(목) 19:00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 441-6403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4.28(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성음악사랑153후원회를 위한 감사미사
·4.26(수) 10:00 ·김해성당
연주 :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주례 : 임석수 신부 / 문의 : 010-8545-6504

기관·제 단체·위원회

제54차 성소주일
·5.7(일) 10:00∼16:00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주제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 8)

대상 : 초3∼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문의 : 629-8760∼2(성소국)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4.24(월) 13:30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바오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4.24(월) 10:30 ·바오로아람터
문의 : 514-6988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4.25(화) 19:30 ·양정성당 
지도신부 : 임석수 신부 / 지휘 : 최금화
문의 : 010-8544-7530(단장 채상득)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4.26(수) 19:30 ·망미성당 / 단장 :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입단 문의 : 010-7339-8545

교          구

본          당

제54차 성소주일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4.28(금)∼5.6(토)
일   자 지       향 기    도    서

4.28(금)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한 기도(102p), 주모경

4.29(토) 교황과 주교를 위하여 교황이나 주교를 위한 기도(90p), 주모경

4.30(일) 사제들을 위하여 사제들을 위한 기도(91p), 주모경

5.1(월) 수도자를 위하여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93p), 주모경

5.2(화) 평신도 사도직을 위하여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94p), 주모경

5.3(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99p), 주모경

5.4(목)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106p), 주모경

5.5(금) 비신자들을 위하여 비신자를 위한 기도(96p), 주모경

5.6(토) 예비신학생, 신학생 위하여 성소를 위한 기도(97p), 주모경

  4월 25일은 장병룡(사도요한) 신부

님의 선종일입니다.(2010. 4. 25. 선종)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해운대성당 사무원 구함
제출서류 :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PC(한글,엑셀) 사용 가능자 / 문의 : 746-5881전하

모라성요한

당감

꽃바위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괘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묵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소중한눈 안과
라식/라섹/백내장
노안교정/안내렌즈
대표원장. 김 승 기(요셉)

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임페리얼타워 14층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중고차 경매장
현대글로비스 양산 중고차 경매장

경매출품, 매입전문평가사

에이스모터스
조 요 한 (요한)

010-8483-5393

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야간보호센터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주만규(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재활전문 명품요양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부산최초 보건복지부인증 병원

간호사 1등급, 간병사 비율 부산 최고

뇌졸중 / 중풍 / 통증 / 척추손상 등 전문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T. 520-7700입원상담
동래봉생병원 옆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빵장수 야곱
(성모울타리공동체)

<건강웰빙식품>

우리밀로 만든 빵(무방부제)

292-3136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진주 홈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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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5.15(월)∼28(일) ·스페인 일주, 파티마, 루르드
(산티아고, 스페인 남부, 바르셀로나) / 39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프란치스코회 40차 이스라엘 순례
·7.15(토)∼23(일) / 문의 : www.terrasanta.kr
010-5607-2046(이스라엘성지한국대표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4.29(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체험 피정
·4.29(토)∼30(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 010-5313-0241(전 베로니카 수녀)

성분도어버이집 요양보호사 모집
·수영구 소재 / 모집 : 4.23(일)∼29(토)
서류 : 이력서, 자격증 / 문의 : 752-2982

한티순교성지 피정
·5.13∼14, 10.28∼29 / 문의 : (054)975-5151
주제 : 말씀을 통한 영적 충만함
지도 : 배형진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듣기 피정
·5.5(금) 14:00∼6(토) ·성심영성센터
내용 : 상처받은 마음치유 및 마음돌보기
문의 : 581-3114

교육·모집·기타

농아인선교회 5월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 : 5.14(일) 까지
[기초, 중급반] 개강 : 5.11(목) 19:00 주 2회(화,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5.11(목) 19:00 주 1회(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7만원(교재비 별도)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문의 : 751-8693, 010-8001-4435(심은경)

2017 울지마톤즈 참사랑 문화 나눔 축제
·5.5(금)∼7(일) 13:00∼20:00  
·송도해수욕장 및 송도성당 일원
이태석 신부 기념음악회 : 5.5(금) 18:30
제4회 참사랑음악경연대회 : 5.6(토) 18:30
톤즈거리 길 걷기 : 5.7(일) 14:00
문의 : 241-1601(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 29일 : 가타리나, 다니엘, 디쿠, 로베르토, 바울리노, 발프리도, 베드로, 세베로, 세쿤디노, 
 아가피토, 아바, 안토니아, 에밀리아노, 테르툴라, 토르페스, 티키코, 후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4.25(화) 14:00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4.24(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4.29∼30, 6.10∼11, 6.17∼18, 6.24∼25
7.1∼2, 7.15∼16, 7.22∼23, 7.29∼30, 
8.5∼6, 8.12∼13, 8.26∼27, 9.23∼24
토 14:00∼일 16:00 / 문의 : 010-2816-1986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수사신부 / 피정비 : 5만원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
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총동문) 행사
·5.21(일) 14:00 ·동래성당
주제 : 성지(聖地) 이야기 / 대상 : 신학원 졸업생
내용 : 동래읍성순례길(복자와 함께) → 식사
참가비 : 1만원 / 문의 : 462-0334

김해성음악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 5.1(월) 시작, 매주 월요일 19:30 활천성당
지도신부 : 문성호 신부 / 지휘 : 안창섭
문의 : 010-4430-3307(단장), 010-3580-3039(총무)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여름학기 및 2학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모집분야 : 꽃예술과정, 전문능력개발과정과 
자격증 과정, 문화·교양과정
지원자격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강의경력자
제출서류 : 본교 홈페이지(edu.cup.ac.kr) 참조
접수 : 4.28(금)까지(방문접수) 
교육 : 주1~2회, 회당 2~3시간
① 2017학년도 여름학기 - 7.3(월)부터 4~6주간
② 2017학년도 2학기 - 9.4(월)부터 10~15주간
문의 : 510-0952~3, edu.cup.ac.kr(평생교육원)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사도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최초 증인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성인의 삶이 창작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안팎으로 힘든 이 시기, 교회의 반석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꿋꿋이 걸어간
  ‘사도 베드로’의 삶은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톨릭신문 
창간 9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사도 베드로’

날 짜.  5/12(금) 20:00, 13(토), 14(일) 16:00

장 소.  남천동 푸른나무교육관

가 격.   2만원(20인 이상 단체 및 가톨릭신문 구독자 15,000원)

문 의.  1588-2155, (053)251-0720~1

09:3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지하철 4번 출구
09:30 동래역 09:40 온천장역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18 좌동성당

문의 : (055)382-9465(영성의집)

매주 수요일 10:30∼16:00
5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성모성월 1일 무료피정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4.24(월) 19:30 전포성당
·4.26(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교구 철야기도회 
·4.28(금) 23:00∼다음날 04:00
강사 : 장훈철 신부(석포성당 주임)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4.27(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 후원회 월미사 
·4.24 (월) 11:00 / 중식 제공
-울산 대리구 일일치유대피정(미사, 안수)
·4.24(월) 14:00∼22:00 / 저녁 제공
강사 : 강훈 형제(수원교구)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까),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곽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녜스)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내일N성형외과
최 수 종(루 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

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

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

삼성내과 엠알영상의학과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 최평락, 문재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 이우희

208-5566하단역 2번 출구
삼성 메디칼 9~12층

난치성두통클리닉, 어깨통증전문(비수술)

서울제통의원
전문의. 강 병 주(베드로)

261-8276
상담 010-4132-2780

1호선 낫개역 2번, 4번 출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동부증권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팀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법무법인 센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912-0055, 010-7455-1031
대한민국에 이런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명품 좋은연인요양병원
산과 호수에 둘러싸인 수려한 경관, 힐링 둘레길
천태산 계곡 맑고 신선한 공기, 고요한 평화로움
호텔같은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양한방 협진)
암환우를 위한 최상의 식단과 프로그램 완비

행정부원장. 오경호(스테파노), 교우 특별 우대

(055)350-9999, 010-9301-6735
삼랑진 양수발전소 안태호 호숫가(부산 도심에서 1시간)


